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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매일 무심히 오가는 캠퍼스의 

정돈된 풍경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, 

그 이면에는 이른 아침부터 묵묵히 

움직이는 우리학교 조경반의 노고

가 숨어있다. 비가 내리던 7월의 아

침, 우리신문 신정빈, 오채원 기자

가 서울캠퍼스 곳곳을 가꾸는 조경

반의 작업에 동행하며 생생한 현장

을 담았다.

빗속에서 시작되는 하루

지난 15일 오전 9시, 서울캠퍼스 

국제교육원 앞. 가늘지 않은 빗줄기

가 캠퍼스를 적시고 있었다. 방학을 

맞은 캠퍼스는 평소보다 한산했다. 

발걸음을 재촉하는 우산을 쓴 학생

들 사이로 분주하게 작업 중인 우리

학교 조경반의 모습이 보였다.

다섯 명의 작업반원은 전정가위

로 관목을 다듬거나 빗자루로 잘려 

나온 잎과 가지를 쓸어 모으는 데 

열중이었다. 임용식 작업반장은 작

업 현장을 살피며 필요한 곳마다 손

을 보탰다. 

빗자루가 젖은 잎과 가지를 쓸어

내는 소리와 전정가위가 잎사귀를 

스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메웠

다.

조경반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

다. 이들은 교내 수목과 조경 시설

을 관리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

에서 캠퍼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. 

이외에도 잡초를 뽑거나 잔디를 깎

는 일부터 여름철 배수로와 맨홀 점

검, 겨울철 제설 작업까지 도맡는

다. 매 계절, 캠퍼스 곳곳엔 조경반

의 손길이 닿아 있다. 작업은 매일 

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4시까지 이

어진다.

하루 일과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수

시로 달라진다. 조경 관련 민원이 

접수되면 하던 작업을 멈추고 곧바

로 현장으로 향한다. 장마철엔 배수

로가 막히거나 운동장에 물이 고였

다는 연락이 오기 일쑤다. 임 작업

반장은 “종잡을 수 없다”며 “계획된 

작업을 하다가도 급히 가봐야 할 곳

이 생기면 멈추고 움직인다”고 말

했다.

손끝의 감각으로 지켜온 풍경

그는 전정가위와 예초기, 장대 

톱, 송풍기 등 작업 장비를 하나씩 

가리키며 각각의 용도를 설명했다. 

전정가위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, 

높은 곳에 있는 가지는 장대 톱으로 

자른다. 낙엽을 바람으로 모으는 송

풍기에 대해서는 “우리는 그냥 ‘브

로워’라고 불러요”라고 말했다.

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 작업반장

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. 그의 손톱 

사이에는 흙이 짙게 배어 있었다. 

그는 손을 몇 번 쥐었다 펴 보이며 

“장갑을 끼면 둔하다”며 습관 탓이

라고 했다.

나무를 다듬는 특별한 기준은 없

다. 임 작업반장은 “둥근 게 예쁘면 

둥글게 만들고, 네모난 게 보기 좋

으면 네모나게 다듬는다”며 “이발

사들이 머리 다듬는 거랑 비슷해서 

예술한다고 생각하면 더 예뻐져요”

라고 말했다.

때로는 5~6m 높이의 사다리에 

올라가 가지를 정리하기도 한다. 학

교에서는 위험한 작업은 자제하도

록 권하지만, 임 작업반장은 “학생

들 위로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기 

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다”

고 말했다.

‘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냐’

는 질문에 임 작업반장은 “벚꽃이 

핀 캠퍼스를 찾은 이들의 칭찬을 들

었을 때”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어 

보였다.

조경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보

람 때문이었다. 그는 “예전에 집에 

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다듬어 놓았

는데,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칭찬

해 준 것이 시작이었다”며 웃었다.

세대를 잇는 손길

임 작업반장이 관목을 살피는 동

안, 빗줄기 속에서 잎사귀들은 제 

모양을 찾아갔다. 지금은 울창한 푸

른빛을 띠고 있지만, 70여 년 전 학

교가 들어설 당시 이곳은 나무 한 

그루 없는 황무지였다.

학교 설립자 조영식 학원장은 ‘자

연을 사랑하자, 자연에서 배우자, 

자연에서 살자’는 문구를 내걸고 캠

퍼스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. 당시 

조경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캠퍼스

의 뼈대를 만들었던 손길이 있었다

면, 현재 조경반은 그 풍경을 묵묵

히 지켜내는 중이다.

반세기도 전 나무의 상태를 살피

고 훼손된 곳을 손봤다는 우리학교 

산림 관리인의 이야기가 우리신문

에 남아있다. (대학주보 307호 3면, 

1967년 4월 12일 자) 당시 우리 신

문은 그를 ‘숨은 일꾼’이라 불렀다. 

사람 수도, 장비도, 시대도 달라졌

지만 그들이 맡은 역할은 크게 다르

지 않다.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달

려가고, 바뀌는 계절에 맞춰 캠퍼스

를 가꾸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왔

다는 것. 다만 임 작업반장은 “나무

도 나이를 먹고, 저도 나이를 먹어

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

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”는 아쉬움

을 내비쳤다.

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

빗줄기는 여전했다. 뒤돌아본 자리

에서, 조경반은 다시 빗자루와 가위

를 들고 다음 작업 장소로 향하고 

있었다.

푸른 유산을 다듬는 손길 

조경반이 지켜온 고황산 70년의 시간

신정빈 기자 wjdqls2002@khu.ac.kr

오채원 기자 chaewonnida@naver.com

조경반원들이 전정가위로 관목을 다듬고 있다.�  (사진=홍지우 기자)

①조경반 온실에 전정가위와 송풍기(브로워), 빗자루 등 작업 장비가 보관돼 있다. ②조경

반원이 허리를 굽혀 화단의 잡초를 뽑아내고 있다. � (사진=홍지우 기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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